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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학부모의 부정 인 평가에 한 두려움이 등교사의 사회 인 상호작용 불안으로 이행되는 과

정에서 ‘자기은폐’와 ‘사후반추사고’가 순차 매개효과를 보이는지 확인하 다. 이를 해 국 등교사

400명(남교사 82명, 여교사 318명)을 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자료를 분석하 다. 먼 주요

변인들 간 상 분석을 통해 변인들 간의 련성을 확인하 고, 이후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통해 연구모

형의 타당성을 검증하 다. 주요 결과는, 첫째, 부정 인 평가에 한 두려움과 자기은폐, 사후반추사고,

사회 인 상호작용 불안 간에 모두 유의한 정 상 이 있었다. 둘째, 부정 인 평가에 한 두려움과 사회

인 상호작용 불안의 계에서 자기은폐가 부분매개 하 다. 셋째, 부정 인 평가에 한 두려움과 사회

인 상호작용 불안의 계에서 사후반추사고의 부분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넷째, 부정 인 평가에 한 두

려움과 사회 인 상호작용 불안의 계에서 자기은폐와 사후반추사고의 순차 부분매개효과가 유의하

다. 본 연구결과는 부정 인 평가에 한 두려움과 사회 인 상호작용 불안의 계에 한 이해를 확장하

고 학부모의 부정 평가에 한 두려움이 행동 기제인 자기은폐와 인지 기제인 사후반추사고를 순차

으로 매개하여 등교사의 사회 인 상호작용 불안으로 이행될 수 있음을 경험 으로 확인하 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등교사가 학부모로부터 받는 부정 인 평가에 한 두려움으로 인해 사

회 인 상호작용 불안을 경험할 때 자기은폐와 사후반추사고에 을 두고 개입할 필요성을 제안하 다.

주요어 : 부정 인 평가에 한 두려움, 사회 인 상호작용 불안, 자기은폐, 사후반추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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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심리 어려움 때문에 교단을 떠나는

교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

회(2020)는 명 퇴직을 신청한 교원 수가 2020

년 2월 6,669명으로 2019년 같은 기간에 비해

10.8%, 2017년 3,652명에 비해서는 82.6% 증가

하 음을 보고하면서, 교사들의 심리 소진

을 우려하 다. 교사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격히 변화하는 교육정책에 응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증하여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권성연, 2020; 권신 , 2021; 김혜진, 2020;

정계숙, 손환희, 윤갑정, 2021). 한 교사들은

고용이 상 으로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열

정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사회의 부정 인 시

선(문화일보, 2020.10.2.)도 교사의 부담을 더하

고 있다. 이처럼 교사들이 경험하는 심리 부

응의 기 에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

회불안이 자리하고 있다(이 정, 김장회, 2020;

정연홍, 유형근, 2015; 황수아, 최한올, 2014).

교사의 사회불안은 교사 개인의 심리 부

응을 유발할 뿐 아니라 학생의 학업 정서

발달에도 부정 향을 미친다(조은혜, 이승

엽, 정철 , 2021). 따라서 교사를 상으로 사

회불안이 발생하고 유지되는 심리 기제를

악하여 그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학교 장에서 직업 활동을 안정 으로 수행

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불안이란 타인에게 찰 평가될 수

있는 사회 상황을 두려워하고 이를 회피하

는 것을 말하며(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불안을 유발하는 사회 상황의 특성에

따라 다른 사람과 만남, 화하는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는 사회 인 상호작용 불안과 발

표, 연설 등 인 계 상호작용이 동반되

지 않는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수행 불안

으로 구분된다(김향숙, 2001; Kessler, Stein, &

Berglund, 1998; Liebowitz, 1987; Turner, Beidel,

& Townsley, 1992). Clark와 Wells(1995)는 사회

불안을 설명하는 인지이론을 통해 타인으로부

터 받는 부정 인 평가에 한 두려움(fear of

negative evaluation)을 사회불안의 핵심 인 인

지 특성이자 장애요인으로 언 하 다(이정

윤, 최정훈, 1997). 즉, 사회불안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타인이 과도하고 비 인 기 을

가지고 자신을 조건 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회 상황에서 부정 인

평가를 받는 것에 한 두려움을 경험하기 쉽

다(Clark & Wells, 1995; Nichols, 1974; Watson

& Friend, 1969). 사회불안을 설명하는 다른

이론인 Rapee와 Heimberg(1997)의 인지 행동 모

델도 부정 평가와 련된 정보처리의 편향

왜곡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향에 주목하

다. 이 모델에 의하면 사회불안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사회 인 상호작용 상황에서 장기기

억으로부터 인출된 정보, 내 외 단서

등을 통합하여 타인에게 찰되는 외양과 행

동에 한 정신 표상을 형성하고 잠재

에 주의 자원을 할당한다(김은정, 원호택,

1997). 즉, 이들은 비슷한 상황에서의 과거 경

험, 신체 증상과 같은 내 단서 다른

사람의 피드백과 같은 외 단서에 의해 형성

된 편향된 상(image)으로 인해 자신이 타인의

기 을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잠재 과 그로 인한 부정 인 평가를

상하며 불안을 경험하는 것이다(곽새롬, 2016).

련해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사

5,493명을 상으로 실시한 교원 인식 설문조

사(2019)를 보면, 학부모 민원 계 유지

(55.5%)가 교사 생활에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

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학부모의 민

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정 인 정서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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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했던 이 의 경험이 반복될 것을 염려하고,

학부모의 부정 인 평가에 한 두려움을 호

소하고 있다(권미경, 김천기, 2015; 황수아, 최

한올, 2014). 특히 원격수업이 실시된 이후 학

부모가 교사의 실시간 수업의 질을 평가하거

나 등교 방법 등 학사운 반에 해 불만

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져(김혜진, 2020), 교

사들의 불안 요소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에서 볼 때 교사의 사회불안을 유발하고 심리

건강을 해하는 주요 변인으로 타인의 부

정 평가에 한 두려움, 그 에서도 학부모

의 부정 평가와 개입에 한 두려움을 주목

할 필요가 있다. 구체 으로, 교사들은 학부모

와 상호작용하는 상황에서 이 의 경험, 신체

반응과 같은 자기 내 인 단서, 학부모의

표정이나 말투와 같은 즉각 피드백 등 자신

을 잠재 으로 찰하는 학부모 그들의 부

정 인 평가로부터 을 느끼게 될 수 있으

며, 이는 학부모와의 사회 상황에서 불안

경험으로 이행될 수 있다. 특히 등학생의

학부모는 , 고등학생 학부모에 비해 교사에

한 기 수 이 높고 자녀의 수업 학교생

활에 심이 많으며, 교우 계 갈등 등의 생

활지도 문제 발생 시에도 개입의 빈도가 높다

(이희진, 김성 , 2020; 정계숙 외, 2021). 따라

서 등교사는 상담 등을 계기로 학부모와

면하고, 학부모의 불만을 의식하며 민원을 해

결하는 과정에서 더욱 높은 불안을 경험할 수

있다(정연홍, 유형근, 2015). 이에 본 연구에서

는 등교사의 사회불안에 향을 주는 주요

측 변인으로 학부모의 ‘부정 인 평가에

한 두려움’을 설정하 다.

그동안 부정 인 평가에 한 두려움이 사

회불안과 높은 련이 있다는 실증 연구결과

가 축 되어왔다(곽새롬, 2016; 임문주, 유 란,

2020; 한가희, 김정민 2017; Bautista & Hope,

2015; Rapee & Lim, 1992; Stopa & Clark, 1993).

구체 으로, 부정 인 평가에 한 두려움이

사회불안을 유발하는 상황에서 수행 불안은

회피가 가능하고 생활의 일부 역에만 해당

되는 반면 사회 인 상호작용 불안은 회피가

불가능하고 범 한 역을 차지한다고 보

고되었다(Kessler et al., 1998; Liebowitz, 1987;

Turner et al., 1992). 한 수행 불안은 부정

인 평가에 한 두려움보다는 공황발작에

한 공포와 더욱 높은 련이 있다는 연구결과

도 있었다(Turner et al., 1992). 이에 본 연구에

서는 등교사가 지각하는 학부모의 부정 인

평가에 한 두려움과 ‘사회 인 상호작용 불

안’의 계에 특히 을 맞추고자 한다.

부정 인 평가에 한 두려움과 사회 인

상호작용 불안 간의 계를 살펴본 연구들은

부정 인 평가에 한 두려움이 다른 변인을

매개로 하여 사회 인 상호작용 불안에 향

을 미칠 수 있음을 검증하 다(곽새롬, 2016;

박소원, 이아라, 2019; 이지유, 박기환, 2021;

임문주, 유 란, 2020). 따라서 등교사가 학

부모와의 계에서 느끼는 사회 인 상호작용

불안을 완화하기 해서는 이러한 부정 인

평가에 한 두려움이 사회 인 상호작용 불

안으로 이행되는 과정 변인 혹은 매개변인을

탐색하여 상담 장면에서 치료의 을 확인

하고 이에 따른 효과 인 개입 방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련된 선행연구들을 보면, 타인

의 부정 평가 국 결과에 한 두려

움이 높은 사람들은 생리 , 인지 , 행동

측면에서 불안을 경험하고(홍 근, 2018), 사회

상황에서 내면의 불안이 인지 행동

특성으로 드러나 부정 인 인 계 결과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eerey & K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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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따라서 사회 인 상호작용 불안으로 이

행되는 인지 행동 과정을 다각도로 탐색

하는 것은 사회 인 상호작용 불안을 이해하

고 개입의 표 이 무엇인지 밝히기 한 필수

과정이다.

그동안 부정 평가에 한 두려움과 사회

불안을 매개하는 변인으로 자기은폐(임문주,

유 란, 2020), 안 행동(이지유, 박기환, 2021),

경험회피(성채은, 김희경, 2021) 등의 행동

요인과 정 결과 가치 하와 부정 결과

국화(곽새롬, 2016), 완벽주의 자기제시(한가

희, 김정민, 2017) 등의 인지 요인이 연구되

어 왔다. 이는 사회 인 상호작용 불안의 발

생, 유지 개입에서 인지 행동 요인이

핵심 이며 인지행동치료의 치료 효과가

경험 으로 입증되었다는 연구결과들(권석만,

2014; 권정혜, 2007; 오자 , 손정락, 2009; 이

정윤, 최정훈, 1997; Heimberg et al., 1990)과도

맥을 같이 한다.

특히 자기은폐는 사회 인 상호작용 불안을

유발하고 지속하는 요한 행동 측 변

인으로 연구 되어왔다(이나희, 이동귀, 2020;

임문주, 유 란, 2020; Clark & Wells, 1995;

Larson, Chastain, Hoyt, & Ayzenberg, 2015). 자기

은폐(self-concealment)란 자신의 실수나 어려움

등 부정 이고 고통스럽게 지각하는 사 인

사고, 감정,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의도 으로

감추려는 안 행동을 의미하며 이것은 개인에

게 우울, 불안, 신체 고통을 유발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Clark & Wells, 1995; Kawamura

& Frost, 2004; Larson & Chastain, 1990; Larson et

al., 2015; Uysal & Lu, 2011). 이러한 자기은폐

경향은 사회 인 상호작용 불안의 핵심 공포

인 타인의 평가에 한 두려움과 한 련

이 있다. 사회 인 상호작용 불안을 지닌 사

람은 타인의 기 와 기 을 높게 측정하고 이

에 맞추려고 하며 자신이 그 기 에 부합하지

못해서 타인에게 바람직한 인상을 제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공포를 경험하기 때문에(Clark

& Wells, 1995; Leary & Kowalski, 1995) 자신이

부정 으로 지각하는 정보들을 극 으로 숨

기고자 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타인의 부정

피드백을 피하기 해서 의식에 떠오르는 정

보들을 억압하고 비 을 유지하고자 인지

자원을 극 으로 활용하며 이 과정에서 정

서 부담도 크게 느끼는데 이는 타인과의 상

호작용 상황을 더욱 불편하고 으로 지

각하는 원인이 된다(Wegner & Erber, 1992). 즉,

개인은 타인의 부정 평가를 피하기 한 안

행동으로써 자기를 은폐하려 하지만 이러한

자기은폐가 오히려 인 계의 근성을 약

화시켜 부정 인 사회 결과를 래하고 불

안 수 을 높인다(Clark & Wells, 1995).

등교사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 타인의

부정 인 평가에 한 두려움이 높은 교사들

은 학부모로부터 폭언과 부당한 태도를 겪은

후에도 학 리 소홀로 인해 민원을 만들었

다고 하는 압박감, 민원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자괴감 등으로 인해 정서 어려움을 겪게 된

다고 언 하 다(김희정, 박은정, 김 정, 2021;

장일 , 기 화, 2020). 다른 연구에 의하면

이들은 학부모에게 부정 평가를 받는 무능

한 교사로 비칠 것에 한 걱정, 직무에 한

실패감, 수치심 등을 이유로 타인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털어놓지 못하고 심리 고통을 경

험할 수 있다(이규미, 손강숙, 2013; 정연홍,

유형근, 2015).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볼 때

등교사가 지각한 학부모의 부정 인 평가에

한 두려움이 자기은폐를 매개로 하여 사회

인 상호작용 불안을 유발할 것을 측해 볼



신효빈․이동귀 / 학부모의 부정 인 평가에 한 두려움이 등교사의 사회 인 상호작용 불안에 미치는 향:

자기은폐와 사후반추사고의 순차 매개효과

- 5 -

수 있다.

사회 인 상호작용 불안에 한 인지 과

정 변인은 주의, 기억, 반추 등의 자극에 한

정보처리 과정상의 특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높은 사회 인 상호작용 불안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사회 상황의 종료 후에

도 부정 인 사후반추사고를 경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Clark & Wells, 1995). 사후반추사고

(post-event rumination)는 사회불안 성향을 지닌

사람이 사회 인 상호작용 상황이나 타인이

찰하는 수행 상황 이후에 부정 인 반추를

지속하는 인지 과정을 의미한다(임선 , 최

혜라, 권석만, 2007). 사후반추사고는 사회 인

상호작용 불안을 유지시키는 핵심요인으로 볼

수 있으며(임선 , 2005), 많은 연구들에서 사

후반추사고가 사회 인 상호작용 불안을 유발

유지하는 요인임을 확인하 다(박민주, 박

기환, 2019; 임선 외, 2007; 정한나, 김정민,

박은, 2017; Abbott & Rapee, 2004; Kocovski

& Rector, 2008; Rachman, Grüter-Andrew, &

Shafran, 2000).

나아가 부정 인 평가에 한 두려움과 발

표불안 사회 인 상호작용 불안의 계에

서 사후반추사고가 매개한다는 연구결과(박소

원, 이아라, 2019; 이지유, 박기환, 2021)를 통

해 사후반추사고가 타인의 평가에 한 두려

움과도 높은 련이 있는 변인임이 제안된 바

있다. 교사를 상으로 수행된 선행연구에서

학부모의 민원을 겪은 후 일부 교사들은 머릿

속에서 사건이 끊임없이 떠올라 괴로움을 느

고, 해소되지 못한 억울함과 분노, 자신의

처능력 기술에 한 후회, 자책 등을 호

소하 으며, 비슷한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

까 하는 두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정 외, 2021; 이규미, 손강숙, 2013). 따라

서 등교사가 지각한 학부모의 부정 인 평

가에 한 두려움이 사회 인 상호작용 불안

으로 이행되는 경로에서 사후반추사고가 매개

하는지 검증하는 것은 부정 인 평가에 한

두려움을 경험하는 등교사의 사회 인 상호

작용 불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정 인 평가에 한 두려

움이 사회 상호작용 불안으로 이행되는 과

정에서 자기은폐와 사후반추사고가 순차 으

로 매개할 것으로 가정하 다. 한 가지, 두 매

개변인 사이의 향 계의 방향성에 한 직

인 증거는 부족하지만 억제된 사고 정

서에 한 선행연구를 통해 두 변인 사이의

련성을 측해 볼 수 있다. 먼 사고-억제

의 역설을 밝힌 흰곰 실험에서 흰곰에 한

생각을 하지 말 것을 지시받은 집단이 사고억

제를 요구받지 않은 집단보다 흰곰에 해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났다(Wegner,

Schneider, Carter, & White, 1987). 한 정서억

제와 반복 부정사고가 생활사건과 불안, 우

울 간의 계를 순차 으로 매개하고, 정서

억제가 걱정, 반추와 같은 과잉 사고의 선행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결과도 보고된 바 있다

(윤소 , 황성훈, 2020). 이러한 결과들을 볼

때, 부정 인 사고와 감정을 인지 으로 억제

하려는 안 행동으로서의 자기은폐가 반동효

과를 통해 역설 으로 사후반추사고와 같은

침투 사고를 활성화할 것이라는 추론이 가

능하다. 즉, 부정 인 평가에 한 두려움이

높은 교사들은 학부모와의 사건 이후 직무에

한 실패감, 수치심 등을 억제하고자 자기은

폐 행동을 하지만(이규미, 손강숙, 2013), 사건

에 한 감정을 해소하지 못하 기 때문에 억

제되지 못한 사고와 감정이 머릿속에서 반복

으로 떠올라 이를 곱씹게 되고, 더욱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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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를 경험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김희정 외, 202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지과정의 최종 단계

로서 사후 검토를 제시한 Clark와 Wells(1995)

의 과 사고 정서억제와 련된 선행연

구를 종합하여 학부모의 부정 인 평가에

한 두려움으로 인해 부정 인 사고나 감정을

은폐하려는 자기은폐 행동이 나타나고 사회

상황이 종료된 후에는 억제되지 못한 측면들

이 사후반추사고로 이어져 사회 인 상호작용

불안으로 이행될 것으로 가정하 다(그림 1).

이러한 연구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해

부정 인 평가에 한 두려움과 사회 인 상

호작용 불안의 계에서 행동 요인인 자기은

폐와 인지 요인인 사후반추사고를 매개변인으

로 설정하여 변인들 간의 계와 순차 향

력을 확인하 다. 이를 통해 사회 인 상호작

용 불안에 향을 미치는 인지 , 행동 요

인을 이해하고 개입의 을 알 수 있을 것

이다. 나아가 등교사가 경험하는 사회 인

상호작용 불안을 통합 으로 이해함으로써 소

진으로 이행되는 경로를 완화하고 심리 안

녕감을 제고하고자 한다.

부정 인
평가에
한 두려움

자기은폐

사후반추사고

사회 인
상호작용
불안

그림 1. 연구모형

방 법

연구 상

본 연구는 국 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

쿨에 2020년 12월 14일~16일까지 온라인 설

문링크를 게시하고 남녀 등교사에게 설문

응답 자료를 온라인으로 회수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400부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에 활용하 다. 연구 상자들의 성별 분

포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 , 남교사가 82

명(20.5%), 여교사가 318명(79.5%)으로 여교사

가 남교사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

직 경력은 5년 이하 139명(34.8%), 6~10년 160

명(40%), 11~15년 46명(11.5%), 16~20년 25명

(6.3%), 21년 이상 30명(7.5%)으로 6~10년의

교직 경력 교사가 가장 많았다. 근무지역은

서울 114명(28.5%), 서울 외 수도권 155명

(38.8%), 충청권 33명(8.3%), 남권 52명(13%),

호남권 36명(9%), 강원 8명(2%), 제주 2명

(0.5%)으로 수도권을 심으로 한 다양한 지역

의 교사가 설문에 참여하 다.

측정도구

부정 인 평가에 한 두려움 척도

부정 인 평가에 한 두려움 척도(Fear of

Negative Evaluation: FNE) 단축형은 Watson과

Friend(1969)가 사회 회피 부정 평가에

한 기 를 측정하기 해 자기보고식 30문

항을 질문지로 개발한 것을 Leary(1983)가 체

수와 .50 이상의 상 계가 있는 12문항으

로 단축하여 제작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정윤과 최정훈(1997)이 한국 으로 번안, 타

당화한 척도를 사용하 다. 각 문항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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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kert 척도(1 = 그 지 않다, 5 = 매우

그 다)로 구성되며 문항의 총 이 높을수록

부정 인 평가에 한 두려움을 크게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총 12개의 척도 문항 2, 4,

7, 10번 4개 문항은 역채 하여 분석에 활용

하 다. Leary(1983)의 연구에서 FNE 단축형의

α 계수는 .90이었으며 이정윤과 최정훈(1997)

의 연구에서도 .89 ~ .90로 나타나 내 일

성을 지닌 타당한 도구임이 입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받는 부정

인 평가에 한 두려움을 살펴보고자 ‘사람

들’, ‘ 군가’ 문구를 ‘학부모’로 한정하여 조

사하 다. 본 연구에서도 Cronbach’s α 계수가

.94로 높게 나타나, 본 연구에서의 부정 인

평가에 한 두려움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양

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 인 상호작용 불안 척도

사회 인 상호작용 불안 척도(Social

Interaction Anxiety Scale: SIAS)는 타인과의 상호

작용 과정에서 개인이 느끼는 불편감의 정도

를 측정하고자 개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Mattick과 Clarke(1998)가 개발한 것을 김향숙

(2001)이 번안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 다.

SIAS는 총 19문항으로 구성되며 사회 인 상

호작용 상황에서의 인지, 정서, 행동 반응을

묻는 자기보고식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Likert식 5 척도(1 = 그 지 않

다, 5 = 매우 그 다)로 평정하며 문항의 총

이 높을수록 사회 인 상호작용 상황에서

높은 불안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19개의

척도 문항 8, 10번 2개 문항은 부정 문항

으로 역채 되었다. Mattick과 Clarke(1998)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8 ~ .94 으며 김향

숙(2001)의 연구에서는 α 계수가 .92로 나타났

다. 본 연구에서도 .94로 높게 나타났다.

자기은폐 척도

본 연구에서는 부정 이거나 외상 인 것

으로 지각하는 자신의 사고, 감정, 정보를 타

인에게 감추려는 경향성인 Larson과 Chastain

(1990)의 자기은폐 개념 구성요인에 기 하

여 박미란과 이지연(2008)이 개발한 문항을 사

용하 다. 자기은폐 척도 문항은 구성개념에

바탕을 둔 3요인인 은폐경향성 5문항, 비 의

소유 5문항, 비 설에 한 두려움과 련

된 문항 5문항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Likert식 5 척도(1 = 그 지 않

다, 5 = 매우 그 다)로 평정한다. 문항의 총

이 높아질수록 타인에게 자신의 사 인 정

보를 감추려는 자기은폐 경향성이 높은 것으

로 해석한다. 박미란과 이지연(2008)의 연구에

서 α 계수는 은폐경향성 .75, 비 의 소유 .70,

설에 한 두려움 .79로 나타났고 체척도

의 Cronbach’s α는 .87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은폐 척도의 Cronbach’s α는 .92로 나타났

고, 하 요인 은폐경향성은 .83, 비 의

소유는 .88, 설에 한 두려움은 .90로 나타

나, 신뢰도가 양호하 다.

사후반추사고 척도

본 연구에서는 사회불안이 유발될 수 있는

사회 상황을 경험한 후 자신의 이 상호작

용을 검토하는 사후반추사고의 과정 내용

을 측정하기 해 김 주(2009)가 개발한 사후

반추 질문지(Post-event Rumination Questionnaire:

PRQ)를 사용하여 사후반추사고를 측정하 다.

본 척도는 불안통제 실패반추 10문항, 부정

인 인평가 염려 10문항, 지나간 상황 검토 6

문항 총 2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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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Likert식 7 척도(1 = 그 지 않다, 7

= 매우 그 다)로 평정한다. 문항의 총 이

높을수록 사후반추사고의 특징이 높게 나타남

을 의미한다. 김 주(2009)의 연구에서 하

요인별 Cronbach’s α는 불안통제 실패 반추

.89, 부정 인 인평가 염려 .92, 지나간 상황

검토 .91로 나타났으며 사후반추사고 체척

도의 α 계수는 .96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사후

반추사고 척도의 Cronbach’s α가 .98으로 나타

났고 하 요인 불안통제 실패 반추는 .96,

부정 인 인평가 염려는 .95, 지나간 상황

검토는 .92으로 나타나, 신뢰도가 양호하 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자료 분석을 해 SPSS 25와

AMOS 25 로그램을 사용하 으며, 다음과

같은 차에 의해 분석하 다. 첫째, 연구에

활용된 주요 변인들의 체 수와 하 요인

들의 기술통계를 확인하기 해 응답 수의

평균, 표 편차를 산출하 다. 한 자료의 정

상성 가정 여부를 악하기 해 왜도와 첨도

를 확인하 다. 둘째, 부정 인 평가에 한

두려움, 사회 인 상호작용 불안, 자기은폐,

사후반추사고 간 련성을 확인하기 해 상

분석을 실시하 다. 셋째,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해 2단계 근(Anderson & Gerbing,

1988)을 용하 다. 먼 확인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모형의 합도 지수를 검증하 고

수렴타당도와 별타당도 충족 여부를 확인하

다. 측정모형의 합도가 양호하면 구조모

형 검정을 통해 잠재변인들 간의 구조

계를 검증하 다. 모형의 합도를 악하기

해 TLI(Tucker 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r

Approximation)를 합도 지수로 활용하 다.

합도 지수 기 은 TLI와 CFI는 .90이상이면

좋은 모형(홍세희, 2000)으로 단하고 동시에

RMSEA는 .06 이하이면 좋은 모형, .80 이하이

면 한(reasonable) 모형, .10을 넘으면 나쁜

모형으로 평가하 다(Hu & Bentler, 1999). 끝

으로, 부정 인 평가에 한 두려움, 사회 인

상호작용 불안, 자기은폐, 사후반추사고 간

향 계를 검증하기 해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여 최종모형을 확인한 이후

간 효과의 통계 유의성 여부를 단하기

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검증(Shrout &

Bolger, 2002)을 실시하 다.

결 과

기술통계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부정 인 평가에

한 두려움, 사회 인 상호작용 불안, 자기은폐,

사후반추사고의 기술통계 분석을 하여 측정

변인들의 평균, 표 편차를 산출하 고, 자료

의 정상성 가정 충족 여부를 단하기 해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여 표 1에 제시하 다.

이때, 부정 인 평가에 한 두려움과 사회

인 상호작용 불안은 단일요인이기 때문에 탐

색 요인분석 결과를 토 로 세 개의 문항꾸

러미를 구성하 고 자기은폐는 하 역을

바탕으로 하여 은폐경향성, 비 의 소유, 비

설에 한 두려움으로 측변인을 구성하

으며 사후반추사고도 하 역을 바탕으로

하여 불안통제 실패 반추, 부정 인 인평가

염려, 지나간 상황 검토로 측변인을 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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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으로 왜도는 값 2 미만, 첨도는

값 7 미만이면 자료가 정규성 가정을 만

족하는 것으로 보는데(West, Finch, & Curran,

1995) 모든 변인의 왜도는 ±2 미만, 첨도는 ±7

미만으로 나타나 자료는 정상성 가정을 만족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요 변인들 간 상 분석

연구의 주요 변인인 부정 인 평가에 한

두려움, 사회 인 상호작용 불안, 자기은폐,

사후반추사고 간 련성을 알아보기 해

Pearson의 상 분석을 실시하 으며, 측정변인

변인 1 2 3 3-1 3-2 3-3 4 4-1 4-2 4-3

1. 부정 인 평가에 한 두려움 -

2. 사회 인 상호작용 불안 .53*** -

3. 자기은폐 .41*** .60*** -

3-1. 은폐경향성 .30*** .54*** .79*** -

3-2. 비 의 소유 .34*** .47*** .86*** .49*** -

3-3. 비 설에 한 두려움 .41*** .52*** .89*** .55*** .69*** -

4. 사후반추사고 .59*** .70*** .62*** .40*** .57*** .59*** -

4-1. 불안통제 실패 반추 .48*** .61*** .54*** .34*** .51*** .51*** .95*** -

4-2. 부정 인 인평가 염려 .59*** .72*** .62*** .39*** .56*** .61*** .98*** .89*** -

4-3. 지나간 상황 검토 .61*** .67*** .58*** .41*** .53*** .53*** .89*** .74*** .85*** -

*** p<.001.

표 2. 주요 변인들 간 상 분석 결과 (N = 400)

　 M SD 왜도 첨도

부정 인 평가에 한 두려움 3.03 0.96 -0.15 -0.62

사회 인 상호작용 불안 2.62 0.84 0.19 -0.60

자기은폐 3.02 0.88 -0.04 -0.46

은폐경향성 3.28 0.95 -0.24 -0.60

비 의 소유 2.95 1.05 -0.02 -0.76

비 설에 한 두려움 2.83 1.10 0.16 -0.85

사후반추사고 2.98 1.41 0.56 -0.50

불안통제 실패 반추 2.57 1.47 0.90 -0.03

부정 인 인 평가 염려 2.83 1.48 0.63 -0.49

지나간 상황 검토 3.92 1.55 -0.10 -0.94

표 1. 주요 변인과 측정변인의 기술통계 분석 (N =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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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간 상 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하 다.

그 결과 부정 인 평가에 한 두려움은 사회

인 상호작용 불안(r=.53, p<.001), 자기은폐

(r=.41, p<.001), 사후반추사고(r=.59, p<.001)와

유의한 정(+)의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

났다. 한 사회 인 상호작용 불안은 자기은

폐(r=.60, p<.001), 사후반추사고(r=.70, p<.001)

와 유의한 정(+)의 상 계를 나타냈으며, 자

기은폐는 사후반추사고(r=.62, p<.001)와 정(+)

의 상 계가 통계 으로 유의하 다. 그리

고 모든 하 역 간에도 유의한 정(+)의 상

계가 검증되었다.

측정모형 검증

Anderson과 Gerbing(1988)의 제안에 따른 2단

계 분석 차로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활용할

잠재변인과 측변인의 구성이 타당한지를 검

증하기 해 측정모형을 구성하 고 이에

한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표 3의 측

정모형의 합도 지수를 살펴본 결과 CFI가

.97, TLI가 .96으로 좋은 합도를 보 으며

RMSEA가 .08(90% 신뢰구간: .07 - .10)로

한 합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Hu &

Bentler, 1999). 본 자료의 측정모형의 합도

잠재변인 측변인
요인

재값(β)
B SE t CR AVE

부정 인

평가에 한

두려움

FNE1 .91 1.00

.95 .86FNE2 .93 1.06 .03 31.79***

FNE3 .94 1.05 .03 33.12***

사회 인

상호작용 불안

SIAS1 .93 1.00

.96 .90SIAS2 .93 1.07 .03 33.20***

SIAS3 .95 1.07 .03 35.63***

자기은폐

은폐경향성 .64 1.00

.81 .59비 의 소유 .79 1.38 .11 12.51***

비 설에 한 두려움 .87 1.57 .12 13.01***

사후반추사고

불안통제 실패 반추 .89 1.00

.87 .69부정 인 인평가 염려 .99 1.12 .03 35.65***

지나간 상황 검토 .85 1.00 .04 24.65***

*** p<.001.

표 4. 확인 요인분석 결과 수렴타당도 검증

모형 χ2 df CFI TLI RMSEA

측정모형 177.166 48 .97 .96 .08

표 3. 측정모형의 합도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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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이 하 기 때문에 잠재변수들 간의

이론 계를 검증하는 구조모형 검증을 진

행하 다.

한편 측정모형은 부정 인 평가에 한 두

려움, 사회 인 상호작용 불안, 자기은폐, 사

후반추사고 네 개의 잠재변인을 구성하 는데

부정 인 평가에 한 두려움과 사회 인 상

호작용 불안은 단일요인이기 때문에 탐색

요인분석 결과를 토 로 세 개의 문항꾸러미

를 구성하 고 자기은폐는 하 역을 바탕

으로 하여 은폐경향성, 비 의 소유, 비 설

에 한 두려움으로 측변인을 구성하 으며

사후반추사고도 하 역을 바탕으로 하여

불안통제 실패 반추, 부정 인 인평가 염려,

지나간 상황 검토로 측변인을 구성하 다.

그 결과(표 4), 요인 재값은 모두 통계 으

로 유의한 결과를 보 고(p<.001) 요인 재값

이 .50 이상으로 나타나 측변인이 해당 잠

재변인을 잘 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리고 수렴타당도 충족 여부를 단하기 해

합성 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CR)와 평균분

산추출값(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을 확

인하 다. 일반 으로 합성 신뢰도는 .70 이상,

평균분산추출값은 .50 이상이면 수렴타당도가

양호한 것으로 단하는데(우종필, 2012), 분석

결과 합성 신뢰도는 부정 인 평가에 한 두

려움이 .95, 사회 인 상호작용 불안이 .96, 자

기은폐가 .81, 사후반추사고가 .87로 모두 .70

이상의 수치를 보 고, 평균분산추출값은 부

정 인 평가에 한 두려움이 .86, 사회 인

상호작용 불안이 .90, 자기은폐가 .59, 사후반

추사고가 .69로 모두 .50 이상의 수치를 나타

냈다. 따라서 모든 변인이 기 치를 만족하여

측정모형의 수렴타당도는 양호한 것으로 단

할 수 있다.

한편 측정모형의 별타당도를 검증하기

해 잠재변인 사이의 상 계수를 도출하고, 상

계수의 제곱값인 결정계수와 평균분산추출

값을 비교하여 표 5에 제시하 다. 일반 으

로 모든 변인의 상 계수 제곱값인 결정계수

보다 평균분산추출값이 높으면 별타당도를

만족하는 것으로 보는데(배병렬, 2014), 결정계

수의 최 값은 .54인 반면, 평균분산추출값의

최소값은 .59로 나타나, 모든 변인의 결정계수

보다 평균분산추출값이 높은 것으로 검증되었

다. 따라서 측정모형의 별타당도를 확보하

고 모형을 구성하는 잠재변인과 측변인은

타당한 것으로 단하 다.

구조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는 부정 인 평가에 한 두려

잠재변인 1 2 3 4

1. 부정 인 평가에 한 두려움 (.86) .32 .22 .38

2. 사회 인 상호 작용 불안 .56 (.90) .41 .54

3. 자기은폐 .47 .64 (.59) .48

4. 사후반추사고 .61 .74 .70 (.69)

각선 아래: 상 계수, 각선 : 상 계수 제곱, 각선: (AVE).

표 5. 측정모형의 별타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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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 사회 인 상호작용 불안, 자기은폐, 사후

반추사고 간의 구조 인 계를 확인하고 부

정 인 평가에 한 두려움이 자기은폐와 사

후반추사고를 순차 으로 매개하여 사회 인

상호작용 불안에 향을 미치는지 악하고자

하 다. 이를 하여 학부모의 부정 인 평가

에 한 두려움이 등교사의 사회 인 상호

작용 불안으로 향하는 직 경로가 유의한 부

분매개모형을 가설로 설정하 다. 본 모형의

타당성 검증을 해 연구모형을 직 경로가

유의하지 않은 완 매개모형과 비교하고 분석

결과를 표 6에 제시하 다.

먼 구성한 두 모형 어떠한 모형이 더

우수한 모형인지 단하기 해  통계량과

주요 합도 지수를 비교하 다. 부분매개모

형의  통계량은 177.166, 자유도는 48 고,

완 매개모형의 경우  통계량은 189.588,

자유도는 49로 나타나, 자유도는 1만큼, 

통계량은 12.422만큼 차이가 났다. 자유도가 1

인 경우  통계량의 임계치는 3.84인데 그보

다 큰 차이가 났으므로 두 모형의 합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단할 수 있고

 통계량은 부분매개모형이 더 작았기 때문

에 부분매개모형이 더 우수한 모형으로 단

할 수 있다. 주요 합도 지수인 CFI=.97,

TLI=.96로 .90 이상, RMSEA=.08(90% 신뢰구

간: .07 - .10)로 .10 미만으로 양호하게 나타나

본 연구의 가설 모형은 지지되었다.

다음으로 학부모의 부정 인 평가에 한

두려움, 등교사의 사회 인 상호작용 불안,

자기은폐, 사후반추사고 간의 구조 인 계

를 확인하기 해 경로계수와 그 유의성 여부

를 확인하고 표 7에 결과를 제시하 다. 한

최종모형의 통계 유의성을 악할 수 있도

록 경로계수 결과를 도식화하여 그림 2에 제

시하 다. 그 결과, 부정 인 평가에 한 두

려움에서 자기은폐로 가는 경로는 정(+) 으

로 유의하 으며(β = .47, p<.001), 부정 인

평가에 한 두려움은 자기은폐를 약 22% 설

명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부정 인 평가에

한 두려움이 높을수록 자기은폐 수 도 높

은 것으로 단할 수 있다. 부정 인 평가에

한 두려움에서 사후반추사고로 가는 경로

도 정(+) 으로 유의하 고(β = .37, p<.001),

자기은폐에서 사후반추사고로 가는 경로도

정(+)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β = .52,

p<.001). 이에 한 확인 요인분석 결과 부

정 인 평가에 한 두려움과 자기은폐는 사

후반추사고를 약 59%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는 부정 인 평가에 한 두려움이

나 자기은폐 수 이 높을수록 사후반추사고

수 도 높아짐을 의미한다. 그리고 부정 인

모형 χ2 df CFI TLI
RMSEA

(90% 신뢰구간)

부분매개모형 177.166 48 .97 .96
.08

(.07 - .10)

완 매개모형 189.588 49 .97 .96
.09

(.07 - .10)

표 6. 모형들의 합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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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에 한 두려움, 자기은폐, 사후반추사고

는 사회 인 상호작용 불안을 약 59% 설명하

다. 즉, 부정 인 평가에 한 두려움에서

사회 인 상호작용 불안으로 가는 경로는 정

(+) 으로 유의하 고(β = .16, p<.001), 자기

은폐에서 사회 인 상호작용 불안으로 가는

경로도 정(+)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β =

.24, p<.001), 사후반추사고에서 사회 인 상호

작용 불안으로 가는 경로도 정(+) 으로 유의

한 결과를 보 다(β = .47, p<.001). 종합하면,

부정 인 평가에 한 두려움, 자기은폐, 사후

반추사고 수 이 높을수록 사회 인 상호작용

불안 수 도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경로
표 화

계수

비표 화

계수

표

오차
C.R. p SMC

부정 인 평가에 한 두려움 → 자기은폐 .47 0.30 .04 7.98*** .000 .22

부정 인 평가에 한 두려움 → 사후반추

사고
.37 0.51 .06 8.39*** .000

.59

자기은폐 → 사후반추사고 .52 1.13 .12 9.07*** .000

부정 인 평가에 한 두려움 → 사회 인

상호작용 불안
.16 0.14 .04 3.56*** .000

.59
자기은폐 → 사회 인 상호작용 불안 .24 0.31 .08 4.04*** .000

사후반추사고 → 사회 인 상호작용 불안 .47 0.28 .04 7.76*** .000

*** p<.001. SMC = Squared Multiple Correlation(다 상 제곱).

표 7. 최종모형(부분매개모형)의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

그림 2. 최종모형(부분매개모형)의 표 화 경로계수 결과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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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등교사가 지각한 학부모의 부정 인 평가

에 한 두려움이 자기은폐와 사후반추사고를

매개하여 등교사의 사회 인 상호작용 불안

에 미치는 간 효과 크기를 추정하고 그 유의

성을 검증하기 해 부트스트래핑 검증을 실

시하고 결과를 표 8에 제시하 다. 부트스트

래핑 표본 수는 2,000으로 설정하 고 신뢰수

95%에서 통계 유의성을 단하 다. 그

결과, 부정 인 평가에 한 두려움이 자기은

폐를 매개하여 사회 인 상호작용 불안에 미

치는 간 효과 크기는 .09으로 추정되었는데

이의 95% 신뢰구간은 .04~.16으로 0을 포함하

지 않아 통계 으로 유의하 다. 부정 인 평

가에 한 두려움이 사후반추사고를 매개하여

사회 인 상호작용 불안에 미치는 간 효과

크기는 .14로 추정되었는데 이의 95% 신뢰구

간은 .09~.21로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 으

로 유의하 다.

한 부정 인 평가에 한 두려움이 자기

은폐와 사후반추사고를 순차 으로 매개하여

사회 인 상호작용 불안에 미치는 간 효과

크기는 .10으로 추정되었는데 이의 95% 신뢰

구간은 .06~.14으로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

하 다. 결과 으로 부정 인 평가에 한 두

려움과 사회 인 상호작용 불안 사이에서 자

기은폐와 사후반추사고는 매개역할을 하는 것

으로 확인되었고 자기은폐와 사후반추사고 각

각의 매개효과와 순차 매개효과가 모두 유

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부정 인 평가

에 한 두려움은 사회 인 상호작용 불안에

직 으로도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부정 인 평가에 한 두려움

과 사회 인 상호작용 불안 사이에서 자기은

폐와 사후반추사고는 순차 부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단할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는 등교사가 지각한 학부모의 부

정 인 평가에 한 두려움이 등교사의 사

회 인 상호작용 불안에 이르는 경로에서 자

기은폐와 사후반추사고가 순차 으로 매개하

는지 검증하 다. 본 연구의 결과에 한 논

의 시사 은 다음과 같다. 먼 , 연구의 주

요 변인 간의 상 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정

경로 B SE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부정 인 평가에 한 두려움 → 자기은폐 → 사회 인 상호

작용 불안
.09* .03 .04 .16

부정 인 평가에 한 두려움 → 사후반추사고 → 사회 인

상호작용 불안
.14* .03 .09 .21

부정 인 평가에 한 두려움 → 자기은폐 → 사후반추사고

→ 사회 인 상호작용 불안
.10* .02 .06 .14

* 95% 신뢰수 에서 유의함.

표 8. 매개효과들의 부트스트래핑 결과



신효빈․이동귀 / 학부모의 부정 인 평가에 한 두려움이 등교사의 사회 인 상호작용 불안에 미치는 향:

자기은폐와 사후반추사고의 순차 매개효과

- 15 -

인 평가에 한 두려움은 사회 인 상호작

용 불안, 자기은폐, 사후반추사고와 유의한 정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정 인 평가에 한 두려움이 높을

수록 사회 인 상호작용 불안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이지유, 박기환, 2021; 임문주, 유

란, 2020; 최정훈, 이정윤, 1994; 한가희, 김정

민, 2017; Clark & Wells, 1995)와 일치한다.

한 부정 인 평가에 한 두려움이 높은 사람

은 타인이 자신에게 과도하게 높은 기 을 가

지고 자신을 조건 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가

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부정 평가에

한 잠재 과 그 향을 염려하는 과정에

서 사회 인 상호작용 불안이 높게 나타난다

는 연구(Clark & Wells, 1995; Rapee & Heimberg,

1997)와도 일 이다. 나아가 본 연구는 부정

인 평가에 한 두려움이 높으면 승인에

한 요구, 과잉불안염려, 개인 완벽성에 의해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는 선행연구(Deffenbacher,

Zwemer, Whisman, Hill, & Sloan, 1986) 최근

교직 사회를 바라보는 사회의 부정 인 시선

(문화일보, 2020.10.2.),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온라인 수업으로 학부모가 교사의 수업의 질

을 평가하거나 등교 방법 등 학사운 반에

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져(김혜진,

2020) 교사들이 높은 스트 스를 경험하고 있

는 상황과 련지어 해석할 수 있다. 즉,

본 연구의 결과는 학부모의 부정 평가에

한 두려움이 높은 등교사는 학부모의 정

인 평가와 인정에 한 욕구를 지니고 있지

만 과도하게 높은 사회 기 으로 인해 이러

한 욕구가 좌 될 것에 한 염려, 학부모의

부정 평가를 피하기 해서는 완벽하게 직

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경직된 신념 등으로 인

해 학부모와의 사회 상황에서 불안을 경험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부정 인 평가에 한 두려

움과 자기은폐 한 정 상 을 보이는 것으

로 드러나 두 변인이 정 상 을 보인다는

선행연구(임문주, 유 란, 2020)를 지지하 고,

자기은폐 성향이 타인의 부정 인 평가에

한 두려움과 상 이 있다는 것을 경험 으로

확인하 다. 즉, 타인의 부정 인 평가에 한

두려움이 높은 교사들은 학부모로부터 폭언과

부당한 태도를 겪은 후에도 학부모에게 부정

평가를 받는 무능한 교사로 비칠 것에

한 걱정, 직무에 한 실패감, 수치심 등으로

인해 정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연구결과

(김희정 외, 2021; 이규미, 손강숙, 2013; 장일

, 기 화, 2020; 정연홍, 유형근, 2015)에

한 실증 근거를 제시하 다는 데 의의가 있

다. 한 부정 인 평가에 한 두려움은 사

후반추사고와도 정 상 이 있는 것으로 드

러났다. 부정 인 평가에 한 두려움과 사후

반추사고와의 계는 선행연구(박소원, 이아라,

2019; 이지유, 박기환, 2021; Fehm, Schneider, &

Hoyer, 2007)와 일 되며 부정 인 평가에

한 두려움이 발될 때 부정 사후반추사고

에 더욱 몰입하게 만든다는 연구(Dannahy &

Stopa, 2007)와도 일 이다.

한편 본 연구의 두 매개변인인 자기은폐와

사후반추사고는 사회 인 상호작용 불안과 유

의한 정 상 이 있었다. 이는 등교사가

학부모의 부정 평가로 인해 수치심과 당황

스러운 정서를 경험할 것에 한 두려움을 느

낄 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은폐하고, 이에

한 부정 인 반추를 지속하여 사회 인 상

호작용 불안이 높게 나타나며 결과 으로 심

리 부 응을 경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동안 자기은폐, 사후반추사고, 사회 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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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작용 불안을 함께 탐색한 연구가 이루어지

지 않았기 때문에 주요 변인들 간의 정 상

계를 밝혔다는 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부정 인 평가에 한 두려움과 사회 인

상호작용 불안의 계에서 자기은폐와 사후반

추사고 각각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자기

은폐는 부정 인 평가에 한 두려움과 사회

인 상호작용 불안의 계를 부분매개 하

다. 이는 타인에게 부정 인 평가를 받을 것

이라는 두려움을 경험할 때 자신이 지각하는

부정 인 정보를 극 으로 은폐하여 자신을

보호하고 불안을 감소시키려는 자기은폐 수

이 높아지며 그 결과 사회 인 상호작용 불안

을 경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

는 부정 인 평가에 한 두려움과 사회 인

상호작용 불안의 계를 자기은폐가 매개한다

는 선행연구(임문주, 유 란, 2020)와 일 이

다. 한 타인이 자신에게 높은 기 을 가지

고 있으며 그 기 을 충족하지 못하면 거부될

것이라고 생각할 때 자신이 부정 이라고 지

각하는 것을 극 으로 은폐하려는 성향이

드러나며 이로 인해 심리 부 응을 경험하

게 된다는 연구결과(강 롱, 양재원 2019; 신

지은 이동귀, 2011; Kawamura & Frost, 2004)와

도 련이 있다. 특히 타인의 비 평가와

높은 련이 있는 완벽주의 자기제시의 하

요인 ‘불완 함 은폐 노력-언어 ’과 사

회 인 상호작용 불안의 계를 자기은폐가

완 매개 하 다는 연구결과(이나희, 이동귀,

2020)와 련지어 본 연구를 해석할 수 있다.

즉, 학부모의 부정 인 평가에 한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교사는 자신의 실수나 결함이 언

어 으로 드러나 부정 인 정서를 경험할까

염려하여 자신의 언어를 인지 으로 통제하고

자 하는 자기은폐 행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기은폐는 교사가 학부모와의 상호작

용 과정을 으로 지각하게 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Wegner & Erber, 1992), 결과 으

로 사회 인 상호작용 불안을 경험하는 원인

으로 작용할 수 있다.

나아가 자기은폐가 부정 인 평가에 한

두려움과 사회 인 상호작용 불안의 계뿐만

아니라 사회 인 상호작용 불안과 인 계

문제를 부분매개 하고(이가 , 2019), 사회 인

상호작용 불안과 우울의 계도 매개한다는

연구결과(강 롱, 양재원, 2019; 백가은, 양재

원, 2020)와 련지어 본 연구결과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는 부정 인 평가에

한 두려움이 높은 사람이 경험하는 심리

부 응에 자기은폐가 큰 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한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 계 문제 우울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

음을 시사한다.

한편, 사후반추사고는 부정 인 평가에

한 두려움과 사회 인 상호작용 불안의 계

를 부분매개 하 다. 이러한 결과는 부정 인

평가에 한 두려움과 사회 인 상호작용 불

안 간의 계에서 사후반추사고가 매개한다는

선행연구(박소원, 이아라, 2019; 이지유, 박기

환, 2021)와 일치하는 것이며, 부정 인 평가

에 한 두려움이 높을수록 사회 상황 이후

에 이를 부정 으로 반추하는 경향이 높아지

고 그 결과 사회 인 상호작용 불안이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Rapee와 Heimberg

(1997)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학부모

의 부정 인 평가에 한 두려움이 높은 등

교사는 비슷한 상황에서의 과거 경험, 내

단서, 학부모의 피드백 등을 통해 형성된 정

신 표상으로 인해 사회 상황이 종료된 후



신효빈․이동귀 / 학부모의 부정 인 평가에 한 두려움이 등교사의 사회 인 상호작용 불안에 미치는 향:

자기은폐와 사후반추사고의 순차 매개효과

- 17 -

에도 잠재 에 주의 자원을 할당하며

불안을 유지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등교사가 학부모와의 계

에서 불안을 경험할 때 과거 학부모와의

계에서 경험했던 부정 인 정서, 자동 으로

떠오르는 내 단서, 학부모의 표정과 말투

등을 통해 형성된 부정 인 정신 표상을

악하고 사회 상황 이후에 부정 인 반추

에 몰입하지 않도록 개입하는 것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주요 목 인 학부모의

부정 인 평가에 한 두려움이 사회 인 상

호작용 불안으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자기은폐

와 사후반추사고의 순차 부분매개효과를 확

인하 다. 이는 학부모의 부정 인 평가에

한 두려움이 높은 등교사가 자기은폐와 사

후반추사고의 경로를 순차 으로 거쳐 사회

인 상호작용 불안을 경험할 수 있음을 의미한

다. 이러한 결과는 Clark와 Wells(1995)의 인지

이론 사고, 감정 표 의 억제에 한

연구결과를 통해 해석할 수 있다. 즉, 부정

인 평가에 한 두려움이 높은 사람은 타인으

로부터 비난을 받아 수치심을 경험하고 거부

당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사회 상황 내에

서 타인에게 부정 인 피드백을 유발할 수 있

는 사고와 감정을 억제하고 표 을 은폐하고

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오히려 반동

효과를 유발하여 침투사고로 이어지고, 사회

상황이 끝난 후에도 사후반추사고를 통해

사회 상호작용 불안을 경험하게 하는 요인

으로 작용할 수 있다(신정아, 김향숙, 2013;

윤소 , 황성훈, 2020; Clark & Wells, 1995;

Joormann & Gotlib, 2010; Wegner et al., 1987).

본 연구결과는 부정 인 평가에 한 두려

움을 지닌 사람들이 사회 상황에서 안 행

동을 취하고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후반

추사고를 통해 인 계 문제를 더욱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연구결과(이지유, 박기환,

2021)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

부정 인 평가에 한 두려움이 사회 인 상

호작용 불안의 계에서 자기은폐가 매개한다

는 선행연구(임문주, 유 란, 2020)에서 사회

사건이 종료된 이후의 비합리 인지 요인인

사후반추사고를 추가하여 검증하 다는 에

의의가 있다. 나아가 사회 상황에서 각 변

인들의 순차 향력을 설명하고 있어 학부

모의 부정 인 평가에 한 두려움으로 인해

사회 인 상호작용 불안이 높아진 등교사에

게 인지행동치료를 제안할 때 우선 인 개입

의 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에 한 유용

한 정보를 제공한다.

종합하면, 학부모의 부정 인 평가에 한

두려움, 자기은폐, 사후반추사고의 계를 통

해 등교사의 사회 인 상호작용 불안을 유

발하는 인지 행동 기제들을 종합 으

로 살펴보고 등교사가 지각한 학부모의 부

정 인 평가에 한 두려움이 자기은폐, 사후

반추사고를 순차 으로 매개하여 사회 인 상

호작용 불안에 이르는 경로를 경험 으로 확

인했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본 연구

의 모형은 사회 인 상호작용 상황에서 변인

들의 향 경로를 설명하고 있어 학교 장이

나 임상 장면에서 학부모의 개입과 평가로 인

해 사회 인 상호작용 불안이 높아져 있는

등교사에 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개입 방안

을 고안할 때 도움이 될 것이다. 구체 으로,

학부모의 부정 평가에 한 두려움이 높아

져 있는 등교사를 상담할 때 사고 정서

를 억제하고 은폐했던 행동에 해 개입하고,

부정 인 표상과 반추에 해 탐색하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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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할 것이다.

부정 인 평가에 한 두려움과 타인에게

거 될 것에 한 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상

담 장면에서도 자신의 실수나 어려움 등을 상

담자에게도 언어 으로 은폐하려는 경향을 보

여 깊이 있는 치료 작업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김은혜, 2014; 김하정, 장재홍, 2019).

범불안 장애에 한 치료에서는 정서를 회피

하고 억제하기보다는 이를 자각하고 조 하는

정서조 치료(emotion regulation therapy: ERT)가

효과 으로 알려져 있다(Mennin & Fresco,

2014). 사회불안이 불안에서 생된 심리 부

응임을 고려할 때 ERT를 통해 자기은폐 행

동에 한 개입을 하는 것도 유용할 것이다.

즉, 학부모의 부정 인 평가에 한 높은 두

려움으로 인해 사회 인 상호작용 불안을 경

험하는 등교사를 상담할 경우 자신이 부정

으로 지각하는 실수나 어려움 등을 은폐하

려는 행동 경향이 있음을 이해하고 이러한 사

고나 정서를 억제하고 회피하기보다는 자각하

고 조 할 수 있도록 수용 으로 이해하고 돕

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내담자들은 사회 인 상호작용이 종

료된 이후에도 부정 인 사후반추사고를 경험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은폐에 한 개입 이

후 이들에게 형성된 정신 인 표상과 반추의

내용을 확인하고 사후반추사고에 몰입하지 않

도록 돕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특히 반추

반응이 부정 인 생각의 편향을 유발하여

증상의 지속기간을 연장하고, 주의 분산 반

응이 증상의 지속기간을 단축한다는 반추에

한 선행연구를 고려할 때(Nolen-Hoeksema,

1991) 부정 인 평가에 한 두려움과 이로

인한 심리 고통의 지속 기간을 단축시키기

해서는 주의 환 훈련과 같은 분산 사후

처리 훈련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한 사후반

추사고는 부정 인 정서를 경험했던 선행 사

건이 개인의 인지 도식에 효과 으로 통합되

지 못했음을 의미하므로 상담자가 억제되고

분화되었던 내담자의 정서 경험을 이해하고

이러한 감정들을 내 으로 새롭게 표상하여

인지 도식에 통합시킬 수 있도록 돕는다면 내

담자의 사회 상호작용 불안이 완화되는 데

도움을 수 있을 것이다(신정아, 김향숙,

2013). 이를 해 상담자는 역기능 사고기록

지를 활용한 인지 재구성법, 바이오피드백

기법 등을 활용하여(권정혜, 2007; 이지유, 박

기환, 2021) 내담자의 표상과 반추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한 처 훈련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는 인지행동집단치료 후 부정 인

평가에 한 두려움 사회 인 상호작용 불

안이 유의하게 감소하 다고 보고한 바 있다

(오자 , 손정락, 2009). 따라서 학부모의 부정

인 평가에 한 두려움이 높은 등교사에

게 인지행동치료를 통해 개입할 때 인지행동

집단을 형성하고 치료 계를 구축하여 개입

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다음은 본 연구의 한계 후속 연구를

한 제언이다. 첫째, 본 연구는 사회불안의

발생 기제를 설명하는 이론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자기은폐와 사후반추사고의 선후

계를 설정하 다. 그러나 경험 으로 살펴볼

때 부정 인 평가에 한 두려움 수 이 높을

수록 상황이 종료된 후 부정 으로 상황을 반

추하고, 이후 부정 사고나 정서를 더욱 은

폐하게 되어 사회 인 상호작용 불안을 경험

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후 연구에서 자기

은폐와 사후반추사고의 선후 계에 해 두

가지 모형을 설정하고 모형의 합도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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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본다면 명확한 향 계를 밝히는 데 도

움이 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온라인을 통

해 설문이 이루어져 여러 지역의 등교사가

연구에 참여하 으나 수도권에 근무하는 교사

들의 응답률이 67.3%이며 교직 경력이 10년

이하인 교사가 체의 74.8%이므로 연구결과

를 체 등교사에게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제한 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지

역의 등교사를 체계 으로 표집할 필요가

있으며 교직 경력을 균등하게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자기보

고식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각 변인들을 측정

하 기 때문에 연구 상자들이 방어 으로 응

답하거나 사회 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방

향으로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부정

인 평가에 한 두려움이나 자기은폐 성향

이 높은 사람들은 사회 으로 바람직성에 의

해 응답했을 가능성이 있다. 본 설문이 익명

이 보장되는 온라인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회 바람직성에 의해 응답이 왜곡되지 않

았을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후속 연구에서 부

정 인 평가에 한 두려움과 자기은폐 성향

이 높은 사람의 특성을 보다 심층 으로 측정

하여 악할 수 있는 면담이나 찰 등의 방

법을 탐색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학부모의 부정 인 평가에 한

두려움을 측정하기 해 한국 부정 인 평

가에 한 두려움 척도(K-FNE)에서 ‘친구’, ‘다

른 사람들’ 문구를 ‘학부모’로 한정하여 측정

하 다. 그러나 이 척도는 반 인 사회

상황에서 경험할 수 있는 부정 인 평가에

한 두려움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

어 학부모의 부정 인 평가에 한 등교사

의 두려움을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

서 후속 연구에서 학부모의 부정 인 평가에

한 교사들의 두려움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

도구를 개발하여 연구에 활용한다면 학부모의

부정 인 평가에 한 두려움과 교사의 사회

상호작용 불안 간의 계를 명확하게 밝히

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는 등교사의 사회 인 상호작용 불안을 설

명하는 변인으로 학부모의 부정 인 평가에

한 두려움, 자기은폐, 사후반추사고를 설정

하 는데 주요 변인을 제외한 다른 변인들을

통제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

주요 변인들과 사회 인 상호작용 불안이 부

분매개효과를 보 기 때문에 등교사가 지각

한 학부모의 부정 인 평가에 한 두려움이

사회 인 상호작용 불안으로 이행하는 과정에

서 다른 변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변인을 제외한

나머지 변인들을 통제하여 주요 변인들의

향력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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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d whether elementary school teachers’ self-concealment and post-event rumination had a

sequential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fear of students’ parents’ negative attitudes

and their social interaction anxiety. An online questionnaire was distributed to elementary school teachers

living in metropolitan areas and 400 responses were receiv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variables was

determined through correlation analysis and the research model’s goodness of fit was test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re were four main results. First,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fear of negative evaluation, self-concealment, post-event rumination, and social

interaction anxiety. Second, self-concealment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ear of negative evaluation and social interaction anxiety. Third, post-event rumination

also had a mediating effect on this relationship. Fourth, self-concealment and post-event rumination also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sequential mediating effect on this relationship. In conclusion, this study ’s

results show the need for an intervention that addresses elementary school teachers’ self-concealment and

post-event rumination when they experience anxiety about students’ parents’ negative evalu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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